
제 목 서울경제: 일자가판 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7.13 ( )「
회계 키워 보도 관련」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일 수 가판 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회계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기업체의 분식회계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미회수 등의 피해를 금융기관이 입었다

해도 손배소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업무해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서조항은 지난 년

외감법에 끼워졌다

금융권은 이 같은 단서조항이 사실상의 독소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라고 보도

참고사항< >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외감법 제 조제 항외감법 제 조제 항외감법 제 조제 항외감법 제 조제 항은 월 개정

발의되어 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등으로 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 조제 항

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 피고 에게 부실감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지만

법 제 조제 항 본문

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원고원고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법 제 조제 항 단서

보 도 참 고 자 료
•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화2016.7.12( )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02-2100-2680) 담 당 자 이 동 욱 사무관

(02-2100-2681)

동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을 회계법인 피고회계법인 피고회계법인 피고회계법인 피고 에게 부여하였음

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

피고피고피고피고 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입증책임의 전환입증책임의 전환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을 인정을 인정을 인정한 것임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 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됨
그러나 금융회사금융회사금융회사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 등 도덕적 해이등 도덕적 해이등 도덕적 해이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어

금융금융금융금융회사 원고회사 원고회사 원고회사 원고 에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참고 외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이종구 의원: (2006.10.13, )
외감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월 국회 재경위(2008.2 , )

즉 외감법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두텁게두텁게두텁게 하면서 부실대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강화강화강화하려는 것으로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

현재 정부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13)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책임성 강화방안 을 마련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http://www.fsc.go.krhttp://www.fsc.go.kr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